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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환경파괴

이해익 원장의 CEO에세이 /  경영관리 임직원 재경 컨설팅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매연· 분진· 폐수 등 자연환경 오염도 큰 죄악이지만 더 무서운 게 사회환경 오염이다. 자연환
경 파괴 행위는 대체로 결국에는 눈에 띈다. 하지만 사회환경 파괴행위는 잘 보이지도 않을뿐더
러 개선 역시 잘 안된다. 양심이 마비된 채로 기업CEO의 묵인 또는 명에 의해 조직적으로 ‘관리’
되고 ‘경영’되기 때문이다. ‘아프다, 아프다’는 뜻의 일본 말인‘이타이이타이 병’이라는 무서운 병
이 오래 전에 눈에 띄었다. 병의 혹독함에 세계가 놀라고 진저리를 쳤다. 
 1910년부터 일본 도야마현 광산 인근 하천 유역의 주민들 사이에서 심한 통증과 함께 팔과 다
리뼈가 부러지며 뼈가 줄면서 키가 작아지는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그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
했다. 1968년 5월에야 카드늄 중독이 그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초
반 경기도 광명시 가학 광산 주변의 토양과 그 곳에서 생산된 쌀 그리고 주민 혈액에서 카드늄이 
검출된 바 있다. 이제 멀리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1991년 3월 대구지역시민의 식수인 수돗물에서 악취가 난다는 제보가 잇따랐다. 조사결과 두
산전자 구미공장에서 무단 방류한 페놀원액 30t이 낙동강 상수원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드러
났다. 그러나 두산전자 페놀관리 담당자와 대구시 상수도 본부는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오히려 
사건은 일파만파로 확대됐다. 그래서 당시 두산그룹의 박용곤 회장이 물러났다. 공무원과 두산
전자 관계자 여럿이 구속되고 징계 되는 등 유례없는 문책인사가 있었다. 또 환경처 장 차관이 
인책· 경질됐다. 국민불매운동으로 두산의 주력기업 OB맥주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예전에는 가격에 비해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만 생각했지만 이제 얼마나 환경기준에 적합하
게 제품을 만드는지 소비자들은 따집니다.”
 헨켈의 레너회장의 말이다. 헨켈은 1876년 설립된 독일의 대표적 화학기업이다. 그 후 두산은 
‘친환경 기업’으로 환골탈태했다고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 있다. 하지만 그 두산그룹의 오너형제 
는 분식회계· 비자금투서사건을 일으켰다. 대기업의 오너 형제간 재산과 경영권 분쟁은 오래간 
보아온 사회병폐라고 할 수 있다. 소위 ‘범 현대그룹 왕자의 난’이 그랬고 현대그룹을 놓고 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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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조카며느리와 경영권 싸움이 그랬다. 웬만한 사람들도 죽은 부모의 재산 때문에 형제간 상속 
싸움을 예사롭게 하는 세상이 됐다. 
 회계분식에 따른 검은 돈 횡령과 거래는 도덕 윤리와 사회질서 파괴라는 또 다른 사회조직과 
생명 파괴 행위다. 이제 일어나는 벤처기업까지 회계분식을 자행하고 있다.
 “못 된 송아지 엉뎅이서부터 뿔 난다”는 한국 속담이 되뇌어진다. 
 기업의 회계분식은 사회부패 연결고리에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다. 부패가 한국사회에 아직도 
상당히 만연하고 있다는 실증이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는 불가능하다. 
 광고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광고를 통한 언론매체 ‘관리’는 
사회의 심한 아픔이다. 대기업들은 해외연수 등 언론인에게 간접지원을 벌여왔다. 그 대상은 방
송과 신문사 간부와 대기업 관련 언론인에 집중됐다는 것이다. 이런 일들이 물론 사회의 판단을 
왜곡시키고 발전을 저해한다. 사회환경 파괴행위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4월 26일
(금)

4월 29일
(월)

4월 30일
(화)

5월 2일
(수)

미 달 러 (USD) 1376.60 1375.90 1378.70 1378.00

일 본 엔 (JPY) 884.79 869.12 882.68 886.17

영 국 파 운 드 (GBP) 1722.33 1720.08 1731.85 1726.84

캐 나 다 달 러 (CAD) 1008.02 1007.03 1008.93 1003.53

홍 콩 달 러 (HKD) 175.87 175.74 176.19 176.16

중 국 원 (CNH) 189.51 189.54 190.05 189.92

유 로 화 (EUR) 1477.09 1472.49 1477.48 1476.46

호 주 달 러 (AUD) 898.09 899.29 904.98 899.35

싱 가 폴 달 러 (SGD) 1013.10 1010.32 1013.82 1012.94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88.14 288.60 289.19 288.74


